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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취재요청

2024년 10월 29일(화)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 9067 964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28일, 유가족 농성 20일

책임자 처벌, 교섭 요구하며 노동시민사회 함께

에스코넥 본사 앞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촉구 대회 개최

“에스코넥이 책임져라!”

1. 개요

-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오후 4시

- 장소 : 에스코넥 본사 (경기도 광주시 마루들길172번길 30)

- 공동주최 : 민주노총,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

2. 취지 

- 10월 29일로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128일을 맞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절박한 투쟁

으로 박순관 대표이사는 구속기소되고 아리셀·에스코넥의 불법파견, 군납비리 진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리셀 모기업인 에스코넥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유족들은 10월 10일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절박한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 박순관은 모기업 에스코넥, 자회사 아리셀 두 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사실상 에스코넥

의 한 부서처럼 아리셀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리셀과 에스코넥 모두 불법파견이 드러나고 있으

며, 군납 밧데리 비리 조작 또한 밝혀졌습니다. 박순관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

속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는 커녕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아리셀은 

정리 수순에 들어가고, 모기업 에스코넥의 대표직은 사임하면서 꼬리 자르기, 배째라로 버티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라는 외피를 쓰고, 모기업 자회사 방식의 쪼개기 경영, 꼬리자르기를 동원한 징벌적 

손해배상 거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최대의 집단 산재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정히 집행되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어야 하기에 노동시민사회는 피해자 유족과 연대하여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과 에스코넥에 교섭을 요구하는 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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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1)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 촉구 대회 “에스코넥이 책임져라”

▶ 사회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시간 내용 발언자 / 내용

15:30~15:50 사전 프로그램
- 참가자들 소원 띠에 요구 적기

- 류금신 <우리는사람이다> 노래 배우기 

15:50~16:00 사전 문화공연 - 경기자주여성연대 오카리나 공연

16:00~16:05 개회 및 민중의례

16:05~16:15 대책위 대표 발언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양한웅 대책위 공동대표

16:15~16:20 연대 발언 -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16:20~16:25 영상 상영 - 대회 영상

16:25~16:40 문화공연 - 지민주님

16:40~16:45 연대 발언
- 이용관 선생님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한빛PD 아버지)

16:45~16:50 현장 결의발언 - 금속노조 경남지부

16:50~17:00 문화공연 - 류금신님

17:00~17:05 유가족 투쟁발언 - 가족협의회 (가족 전체 나옴)

17:05~17:10 상징의식 - 파란 소원띠 묶기

17:10~17:40 행진 - 약 1.8키로, 30분 소요

17:40~ 행진 도착 후 마무리 - 정리집회 발언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

18:30~ - 대회 이후 농성장에서 추모제 진행 예정

(2) 행진 : 에스코넥 본사 인근 행진

(3) 주요 구호

○ 에스코넥은 아리셀 참사 유족과 교섭에 나서라 

○ 불법파견, 군납비리 에스코넥을 처벌하라 

○ 에스코넥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하라 

○ 책임자 박순관을 엄중 처벌하라

○ 박순관은 유족 앞에 사죄하라

○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근절하고 중대재해 안전대책 마련하라

○ 삼성은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 

○ 불법파견, 위험의 이주화 근본대책 마련하라

○ 죽지않고 일할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